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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

□ 생계형 자영업 위주의 창업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높은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및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SW스타트업은 소규모 자금으로 

초기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창업지원 정책이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어 자칫 

경쟁력 없는 창업 붐이 우려됨

□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대학생 위주 창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 

SW스타트업 147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일부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청년·대학생 같은 비경력자 보다는 경력 

창업자가 비경력 창업자 대비 성장률, 투자유치 등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년·대학생 위주 창업정책의 대안으로 

‘SW경력자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ㅇ 비슷한 시기 미국 기술투자 펀드의 발표에 따르면, 성공한 미국 IT벤처 

창업자의 평균경력은 16년에 달함

□ 본 보고서는 SW경력자 창업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함

  ① (방향)‘가벼운 창업’에서 ‘진지한 창업’으로 SW스타트업 정책 지원의 

방향을 수정하여 경력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

  ② (R&D) 경쟁력 있는 SW스타트업이 초기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유망한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고성과 SW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자금지원이 필요

  ③ (복지) SW개발자 생태계 정책과 연계하여 연금제도 등 SW경력자를 대상

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제도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④ (교육) SW경력자가 참여하는 팀 단위의 실전형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활성화하여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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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와 SW스타트업 

SW스타트업은 창업생태계와 SW생태계 모두에 중요

□ (SW스타트업 필요성) 기술변화에 적응하여 경계를 파괴하는 SW스타트업은 

대기업 보다 급격히 성장하고 지식흡수가 왕성하여 SW생태계에서 씨앗

(Seeds)의 역할

   

< SW스타트업의 확대 필요성(요약) >

□ (역동적 SW생태계 조성가능) SW스타트업 비중확대를 통해 낮은 기술창업 비중 
개선과 역동적인 SW생태계 조성이 가능

   * 기술창업은 23%,1) 반면 자영업 창업은 77%이며, 해외에 비해 기술창업비중이 낮음2)

<기술창업 비율 23%에 불과> < 낮은 기술창업 지수 (GEM) >

1) 중기청&창업진흥원(2013)
2)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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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스타트업은 쉽게 창업, 빨리 성장, 많은 일자리 창출

 □ (보다 쉬운 창업) SW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은 타 업종의 1/4 이하로서 

SW스타트업은 소규모 자금으로 초기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

   *  SW창업 자금은 평균 3천만~5천만원, 전체 업종은 2.1억 수준3)

< 창업자금 비교 > < SW스타트업의 창업자금 분포 >

 □ (높은 성장과 일자리) SW개발 벤처4)의 매출 성장률은 15%5), ICT서비스 벤처의 투자 

수익률은 70%6), 일자리 증가율은 7.3%
5)
로 타 업종 대비 최고의 증가율을 보임

< SW 벤처성장률 (2013년) > < VC투자 수익율(2013년) >

3) SW창업자금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2014) , 전체 창업자금- 중기청&창업진흥원(2013)
4) 스타트업은 7년 이내 창업기업이고 벤처는 기술심사 등을 통해 벤처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서 그 대상이 다름. 그러나 

벤처기업이 되는 것이 법인세 등록 등의 인센티브가 명확한 바, 본 보고서의 대상으로 삼는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은 
벤처인증 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SW스타트업만의 통계자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SW벤처의 통계를 함께 인용함.

5) 벤처기업협회, <2014 벤처기업 실태조사>
6) 국회예산정책처, <2014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



SPRi 이슈리포트 제2015-008호 청년·대학생 위주의 창업지원 정책, SW스타트업에 적합한가?

 3

2. SW스타트업의 양적 성장과 낮은 질적 경쟁력

SW스타트업의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

 □ (SW스타트업의 양적성장) 창조경제 이후, 창업촉진 정책을 통해 다수의 SW

스타트업의 창업이 활발하나, 창업 이후 경쟁력이 낮아 폐업률 역시 높음

  * 2013년 기준 ICT기업 중 SW기업 창업이 66%, 폐업이 60% 수준7)

< 2013년 ICT기업 창·폐업 현황 >

 □ (청년창업 지원에 편중) 현재 창업지원 정책이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상대

적으로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음

   * 중기청 창업관련 현금/현물지원 7,400억 중 78%에 해당하는 5,800억원을 청년·대학생 

위주로 지원 중

주요대상(예산) 분류 프로그램 심사기준

청년·대학생

(5,800억)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11개
사업계획서

중심
창업저변 확대 창업인턴제,모태펀드 등 11개

지식서비스 창업 ICT기반 개발 등 4개

창업기업

(1,600억)
기술개발자금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 1개

재무제표

중심

< 2015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자금 비중 >

7) 국세청 통계연보 2013~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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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미국 IT벤처의 창업자의 평균경력은 16년 >

□ 블룸버그의 기술투자 펀드인 '블룸버그 베타' 와‘UC버클리 하스경영

대학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ㅇ성공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나이는 38세, 기술경력 보유자 비율 

53%, 평균 학력은 ‘석사 이상’이상이며, 평균 16년간 벤처회사 근무 경험

      * 출처 : 美뉴욕타임스, “The Next Mark Zuckerberg Is Not Who You Might Think” 

, 15.7.2 (연합뉴스 재인용) 

 □ (가벼운 창업 위주) VC/엔젤, 창업자 대상 소규모 인터뷰8) 결과에 따르면, 

기술과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단순 아이디어 창업은 경쟁자에 대

한 진입장벽 구축에 한계가 따름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 스타트업 창업가 및 투자자 인터뷰 결과 >

 □ (SW창업정책 재고 필요)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버블 붕괴를 교훈삼아, 

무조건적인 창업 장려 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SW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정책을 정비할 시점임

8) VC/엔젤 4명, 창업자 8명, 창업지원 기관 2곳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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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스타트업 조사결과

 □ (조사배경) 국내 SW스타트업 147개를 대상으로 창업멤버 구성에 따른 

SW스타트업의 성과에 대해 조사함

·시기 : 2015년 5월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업체 : 오픈서베이)

·대상 : 조사업체가 보유한 IT/지식서비스 기업中 “SW가 회사의 핵심기술”

이라고 응답한 창업자 147명

·내용 : 인력구성 및 경력, 성장기간, 창업자금 출처, 창업 애로점 등

< 조사 개요 >

  

연령 남 여 합계

20대 16% 11% 27%

30대 34% 11% 45%

40대 22% 4% 26%

50대 2% 1% 2%

합계 73% 27% 100%

< 창업자 연령·성별 분포 >

  

창업년도 분포

2009 3%

2010 4%

2011 6%

2012 18%

2013 24%

2014 34%

2015 11%

합계 100%

< 창업 연도별 분포 >

            

지역 분포

서울 64%

경기 24%

인천 4%

대구 2%

광주 2%

부산 2%

전북 1%

충남 1%

충북 1%

경북 0%

합계 100%

< 창업 지역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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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설계) 청년·대학생 창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경력자 대비 경력자의 

성과를 비교하고, 단순 아이디어 창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력 보유

정도에 따른 성과차이를 비교함

 ㅇ문헌연구를 통하여 스타트업 성과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경력보유’와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을 설정함

   - 경력보유 란, 창업멤버가 업종/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정도임9)

   -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Team Completeness)이란, 필요한 비즈니스 인력

(마케팅, 재무 등)과 기술인력(개발, 운영 등)을 창업시점에 보유한 정도임10)

      

< 조사 설계 개요 >

ㅇ스타트업 성과는‘성장속도’와‘VC/엔젤 자금조달 비중’로 측정함11)

   -‘성장속도’란, 해당 스타트업의 현재의 성장단계 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도달하였는지를 나타냄

   -‘VC/엔젤 자금조달 비중’이란, 창업 이후 VC 또는 엔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비중임 (창업시점 투자는 제외) 

9) West & Noel (2009) ,  John C. Dencker & Marc Gruber & Sonali K. Shah (2009)
10) J.B Roure & R.H. Keely (1990), J Robert Baum & Edwin A Locke & Ken G Smith (2001)
11) Tarek Miloud & Arild Aspelund& Mathieu Cabrol (2012) 의 성과측정 방식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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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명 설 명

1 사업계획 창업 멤버를 모으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2
시장성 

검증

시제품(MVP12))을 완성하고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Market-product Fit)을 검증하여, 점진적으로 제품/서비스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

3
사용자 

확보

제품/서비스의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고객을 
확보해가는 단계

4
매출발생

/고객확장

사용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

5 사업성장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여 외부 추가 자금 지원 없이 
매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

< 스타트업 성장단계 >

    * 에릭리스(2012)의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단계별로 재구분함

 □ 조사 결과

ㅇ(빠른 성장이 중요) 성장단계에 이른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한 경향을 보임

   * 성장단계에 이른 스타트업(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4,5단계 스타트업)은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스타트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랐음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

단위 : 소요기간(개월)/단계 수

    * 스타트업 성장 소요시간 : 성장단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걸린 평균 소요기간(개월) 수

12) Minimum Valu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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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스타트업 성장모델의 특징, “린 스타트업” 방법론>

ㅇ(SW와 린스타트업) SW는 문제해법을 찾아 고객에게 제공한 후, 이것 잘못된 

경우 재빠르게 수정하여 사업방향을 전환(Pivot) 하는 것이 HW에 비해 유리하여, 

빠른 개발과 낭비 최소화를 기본으로 하는 린스타트업 방법론13)이 적합함

ㅇ(필요경험) 업종, 비즈니스, 기술, 스타트업 경험14)이 성공확률을 높임

① 문제정의는 업종경험, 비즈니스 경험에서 나옴

② 문제해법은 비즈니스 경험, 기술 경험으로 풀어야 함

③ 해법을 반영한 최소제품 개발시점에는 기술경험이 필수적임

④ 최소제품으로 고객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매출을 늘리는 시점에는 비즈니스 

경험과 기술경험이 모두 필요함

⑤ 잘못된 문제정의 또는 해법임을 깨닫고 사업방식을 전환(Pivot)하는 단계도 

비즈니스 경험, 기술경험으로 극복 가능함

⑥ 이상의 과정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본 스타트업 경험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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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력자가 더 빠른 성장) 경력자가 비경력자15) 스타트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여 

창업 이전 경력이 스타트업 성공확률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16)를 뒷받침함

    * 비경력자 스타트업이 단계별로 7.9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경력자 스타트업은 6.4개월로 빠른 성장17)

< 경력자 vs. 비경력자 성장 소요시간 비교 >

단위 : 소요기간(개월)/성장단계 수

ㅇ(적절한 기술인력 비중 필요) 비즈니스 인력과 기술 인력 간 균형 있는 비중을 

가진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후속투자에 성공함18)

   * ‘비즈니스 vs 기술 균형팀’은 ‘비즈니스 편중팀’에 비해 VC과 엔젤투자를 더 많이 유치함19).

   * VC/엔젤이 후속투자를 한다는 것은 해당 스타트업이 수익성을 갖추거나 IPO 또는 M&A를 통한 

성공적인 자금회수를 기대한다는 의미로서, 선행연구에서 스타트업의 성과지표로 사용됨

13) 에릭 리스(2012)
14) West & Noel (2009)의 “Relatedness of Experience” 의 유형에 따른 분류
15) 비경력자의 정의 : 창업 이전 1년 이하의 경력기간을 가진 응답자
16) J.B Roure & R.H. Keely (1990)
17) T검정 유의수준 10%,  P-Value는 0.056
18) T검정 수행결과‘비즈니스vs기술 균형팀’과‘비즈니스 편중팀’간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  

 (P-Value=0.034)
   그러나,‘비즈니스vs기술 균형팀’과‘기술 편중팀’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19) 기술 편중팀 : 기술인력 비중 75% 초과
    비즈니스vs기술 균형팀 : 기술인력 비중 25~75%
    비즈니스 편중팀 : 기술인력 비중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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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엔젤 투자유치 비교 >

   * (VC/엔젤 투자지수 계산방식) 스타트업 별 VC/엔젤 투자금액의 창업자금 내 순위를 점수화 하여 

1위는 3점, 2위는 2점, 3위는 1점으로 부여한 결과임

ㅇ(기술인력 확보 어려움)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 창업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자금에 이어 인력으로 응답이 많아 비즈니스와 기술인력 간 균형 

잡힌 인력구성이 실제로는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함

   * 창업결정 당시의 애로점을‘인력확보’로 응답한 창업자가 48%에 달함

< 창업결정 당시 애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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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결론

ㅇ(경력자와 기술인력 중요) 경력자와 기술인력은 성공적인 스타트업 인력구성의 

필수조건으로서, 청년·대학생 등 비경력자 보다는 경력자가 창업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으며, 후속 투자유치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기술인력 

보유가 중요

ㅇ(팀 구성 어려움) 창업자가 필요기술 경력자 등 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우수한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스타트업에 합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을 시사

4. 창업정책의 사각지대,‘SW경력자 창업촉진’

SW경력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기회요인이 존재

 □ (경력자 창업의사) 중소기업 경력자의 창업비중이 높은 가운데, IT대기업 

임직원 역시 높은 창업의사를 보유하고 있음

   * 10대 IT대기업 임직원中 40%가 스타트업 창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직급별 

창업의사 비율은 3~7년 차(대리급)가 30.8%로 가장 높음20)

 □ (경력자 창업태도) 창업동기의 측면에서 경력자가 보다 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창업에 임함

   * 창업동기 설문결과, 창업동기를‘기술능력 보유’로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 50대(30.1%)가 20대(16.3%)에 비해 2배임. 반면 20대의 경우 창업동기를 ‘꿈/이상 

실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38%)21)

20) 오픈서베이&스타트업얼라이언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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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창업자 연령별 창업동기 응답 분포 >

          * 출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2014 IT글로벌창업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

 □ (창업을 통한 개발경력 지속) 기존 기업에서 SW개발자 경력유지가 어려운 40대 

이상 경력자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제2의 경력경로 제공

ㅇ한국은 SW개발자 경력기간이 짧아 실질퇴직 연령이 45세에 불과22)하여, 

연령초과 후 SW개발직을 유지하려면, 창업팀에 합류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임

   * SW개발자에게 퇴직 후 계획을 설문한 결과,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응답이 43.8% 에 달함23)

ㅇ경력자는 기술능력 外에도 비경력자에 비해 더 다양한 유형의 자본을 보유함

  - (사회적 자본) 축적한 사회적 자본24)을 통해 고객/제휴관계 구축에 유리

하고 사업성장에 활용함

  - (재무적 자본) 경력자는 창업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가능성이 더 높음

21)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2014 IT글로벌창업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
22) 산업연구원(2012)
2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24) 인적·재무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가능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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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실질 퇴직 연령

소프트웨어 45세 전후

통신기기, 반도체 50세 전후

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섬유,가전,디스플레이 55세 전후

※ 출처 : 산업연구원(2012)

< 업종별 기술직군 실질 퇴직 연령 >

SW경력자 창업을 막는 위험요인도 존재

 □ (고연령자 채용 회피) SW개발인력 부족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존기업에서는 

고연령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을 회피함

ㅇSW전문인력의 실질 퇴직연령은 약 45세로 타 업종 기술직군에 비해서도 빠른 편

   * 본 보고서의 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30대 창업자 보다 40대 창업자가 

‘실패 및 재기의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29% vs. 40대 38% )

 □ (짧은 자본 축적기간) 낮은 실질 퇴직연령은 노후자금 축적기간 단축을 야기함

ㅇ타 직종에 비해 이직이 빨라 퇴직금 조기 수령 가능성 높아, 노후에 충분한 공적

연금을 수령에 필요한 안정된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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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시사점

SW경력자 창업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정책 검토

□ (정책방향 변경) 경력자의 기술창업 의사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 정책을 

변경하여‘가벼운 창업’에서 ‘진지한 창업’으로 지원방향 변경

ㅇ단순 아이디어 위주의 스타트업 지원 비중을 줄이고, 전문영역에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지원 비중 확대

□ (지원대상 변경) 고기술, 고경력 SW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

ㅇ‘관련경력 보유정도25)’와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26)’을 갖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ㅇ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경력평가 비중확대

□ (R&D지원 신설) 경쟁력 있는 SW스타트업이 자금부족으로 중도 좌초하지 

않도록 고성과 SW스타트업 대상으로 R&D 자금 지원

ㅇ기술창업의 경우 Death-Valley27) 단계에 급격한 자금경색을 겪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R&D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스타트업은 양질의 자금을 확보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음28)

  - 단,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이 R&D자금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 

전 경력수준과 창업 후 성장속도29)가 평균보다 높은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함

25)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경력보유 정도’를 보다 구체화 하여 해당 업종/비즈니스 경험, 기술경험 ,
스타트업 경험으로 세부화 하여 적용 필요

26)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설계를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정의한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Team 
Completeness)와 동일한 의미임

27) 기술창업 일정기간 경과 후 찾아오는 매출정체, 자금고갈 단계로 자영업에 비해 순이익 감소의 골
이 더 깊으나, 극복할 경우 순이익 증가가 더 높아 골짜기 형태의 그래프 추이를 보임

28) 한국무협협회. 2015, <IT벤처기업의 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29) 본 보고서에서 스타트업의 성과지표로 정의한 ‘성장단계 별 성장속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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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경력자 창업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정책 검토 필요

□ (경력자 재취업 촉진) SW경력자의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채용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가 SW개발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ㅇ링크드인과 유사한 신뢰 네트워크 기반 SW인력 헤드헌팅 전문기업 탄생을 

법/제도 등 간접적으로 지원

□ (복지강화) SW개발자 대상 연금제도 도입 검토30)

ㅇ생애 주 직장 경력경로가 짧은 SW개발자의 장기적인 보상수준을 높여 

스타트업이 실패해도 빈곤층으로는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

ㅇSW인력이 대/중소기업 취업·이직·프리랜서 등 근무형태에 관련 없이 

SW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 제공

SW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팀 단위 경력자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 (실전형 창업교육) SW개발자와 비즈니스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상호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면서 창업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전형 창업교육 도입

ㅇ기존 SW교육은 기술교육에만 중점, 기존 창업교육은 아이디어 생성과 비즈니스 

운영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가 존재

ㅇ실전 기술창업형 교육은 SW를 직접 개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일정 수 

이상 사용자 또는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설계

30) 산업연구원 2012 <산업기술인력의 경력경로에 관한 연구-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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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전문가이나 SW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도 참여하여 

SW를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팀 단위 비즈니스-기술융합 커리큘럼 

구성

□ (실전형 인큐베이션) 관련경력 정도와 창업팀 구성의 완전성을 갖춘 예비 

창업팀을 대상으로 인큐베이션 지원 강화

ㅇ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엔젤과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고 보완, 

확대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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